
종로학원 선배의 재수 성공 가이드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이기열

안녕하세요. 저는 노량진 종로학원에서 1년간 재수를 준비하여 2016학년도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에 합격한 이기열입니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재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작년에 스스로의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주변의 기대가 부담스럽다는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었고, 그게 점점 

늘어나면서 학습량은 줄어갔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문제집과 씨름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편안한 휴식에 

몸을 맡겼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자습실에 앉아있어도 제 책은 늘 같은 페이지였습니다. 3학년을 시작했을 때의 긴장과 열정도 

사라졌고 남은 것은 늘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있는 자신뿐이었습니다.

수능일이수능일이 다가올수록 기도만 늘었습니다. 수학은 제게 익숙한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게 해 주세요, 영어가 쉽게 출제되도록 해 주세요, 

탐구에서 찍은 문제가 맞게 해 주세요. 하지만 수능은 가혹하리만치 제 실력을 평가했고, 저는 살아오면서 가장 낮은 등급이 적혀 있는 

통지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편없는 실력에 충격을 받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는 회의도 들었고, 주변에서 반면교사의 대상처럼 바라보는 눈초리도 

따가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고 후회스러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공부에 쏟은 노력이 너무 적어서, 그리고 여기서 타협하면 스스로가 

너무 작아질 것 같아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수를 하면서 작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자 했고, 그 결과 선택한 것이 노량진 종로학원입니다.

첫째첫째 이유는, 절대적인 공부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3 때의 제 행동이 증명하듯, 충분한 의지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자습시간을 온전히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독교사와 담임선생님을 통해 엄격한 자습관리를 시행하는 노량진 종로학원의 

환경이 제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종로학원의 학생관리 시스템을 통해 많은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나태해지지 않게 저를 채찍질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둘째 이유는 주말 자습을 의무자습으로 시행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의 자습을 자율제로 운영한다면 수많은 유혹을 떨치기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자습제도를 통해 스스로를 다잡자는 각오를 다졌고, 의지와 함께 확보한 자습시간은 

스스로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주말에 끊기곤 했던 학습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어 학업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장점을 보고 노량진 종로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등록한 이후에는 선생님들의 훌륭한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스스로의 

실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확보된 자습시간과 공부방법의 점검을 통해 나쁜 공부습관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이렇게 일 년을 보낸 후 수능시험 전날이 되니 작년과는 전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실력에 대한 자신도,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없이 그저 수능에서 운만을 바랐었다면, 올해에는 내가 쌓아올린 실력을 그대로 드러냈으면 좋겠다. 차라리 문제가 

어려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감도 있었지만 자신감이 더 컸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니 높은 

체감난이도에도 불구하고 평소처럼 문제를 풀 수 있었고, 모든 과목에서 작년보다 너무나 크게 향상된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위의 경우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재수를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많이 방황한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생각보다 성적이 덜 나와서 재수를 결심하신 분들이겠지요.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신 분, 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처럼 시간을 낭비하셨던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재수를 결정하셨다면, 

내년에는 웃는 얼굴로 바라는 대학교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재수생활 도중에 힘들 때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담임선생님, 늘 제가 샛길로 빠지지 않게 바로잡아주셨던 관리교사 선생님, 

반의 궂은일을 도맡으며 학습 환경을 조성해 준 반장 형, 늘 유쾌하게 질문을 받아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노량진 종로학원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